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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석유화학산업이 죽어가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아니라 그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도 일본 화학산업이 회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엔고가 3-4년만 지속됐으면 일본 화학산업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 화학산업은 아직도 건재한 상태이다. 석유화학이 중심인 종합화학기업들도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생기를 되찾고 있으며 2014년에는 대규모 흑자경영을 꿈꾸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화학산업 관계자들은 엔고가 지속되자 일본 화학산업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

지만, 일본 화학산업은 오늘날에도 든든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으며 또다른 부흥을 꿈꾸면서 아시아를 불호령할 날을 기

다리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소니가 세계를 주름잡던 기억을 추억으로 남긴 채 쓸쓸히 퇴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본 화학기업들도 비슷하겠지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착각은 없다는 점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 화학산업은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미국이나 서유럽 강국들도 범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구석이 있으며 

당분간은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응용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가 세상을 휩쓸던 시절에 일본 화학기업들이 없었다면 반도체가 꽃을 피웠을지 의문이고, 전자제품이 홍수를 

이루었을 때도 일본이 전자소재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3-4년 전부터 부상하고 있는 

2차전지나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일본 화학기업들이 핵

심 소재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가능했겠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석유화학은 범용기술과 대규모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간산업으로 대량 생산이 기본이어서 고정코스

트가 높고 원료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경쟁력을 상실하

는 것이 당연하나, 정밀화학이나 특수화학은 대량생산보다는 소량생산이 기본이고 고기능성 화학제품으로 기술 차별화

가 필수적이어서 아무나 함부로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일본 산업이 쓰러져갈 때도 일본 화학산업이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

력이 없는 석유화학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정밀화학, 특수화학을 육성해 차별화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

다.

아직도 2차전지, 반도체의 일부 소재나 특수 첨가제는 일본제품을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일본 화학산업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국내 화학기업들도 반도체, 전자를 넘어서 2차전지, 태양광, 자동차용 소재 및 원료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현재의 연구개발 투자로 가능할지 의문시되는 구석도 많다. 매출의 0.2-0.3%

를 연구개발에 할애해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R&D 비중을 매출의 2-3%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개발방향을 명확히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

본을 앞서갈 수도 있을 것이다.

잡념을 버리고 집중할 수 있다면…

백송칼럼

특수화학,
아직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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